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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1. 1. 16. / (총 49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담 당 자

양 정 석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백 형 기
이 성 경

044-202-1720
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송 준 헌
김 세 은

044-202-1750
044-202-175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송 은 철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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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

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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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12.20~12.26 12.27~1.2 1.3~1.9 1.10~1.16
 수도권 2.5 707.6 652.1 520.9 340.6

 비수도권 - 309.4 279.1 217.3 175.6
충청권 2 82.3 68.6 50.0 26.1
호남권 2 46.6 29.3 42.1 27.0
경북권 2 67.6 59.6 44.7 31.4
경남권 2 62.9 87.0 52.4 74.0
강원권 2 26.0 26.3 21.4 14.7
제주권 2 24.1 8.4 6.6 2.3

소계 1,017.0 931.3 738.1 516.1

□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였다.

- 11월∼12월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 12.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시

- 또한,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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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 ’20. 11월~’21. 1월 감염경로별 비중 >

감염경로 11월 12월 1월(1.11기준)
다중시설 집단감염*(%) 52.7% 33.4% 22.5%

개인 간 
접촉

환자 접촉(%) 23.7% 38.3% 40.3%
조사중(%) 13.1% 25.1% 23.8%

* (다중시설 집단감염) 교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식당, 카페, 사우나 등

다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구치소

-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확산이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

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다.

* (평일)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7일) 대비 1.12일 이동량은 17.8% 감소

(주말) 거리두기 상향직전(’20.11.14∼11.15일) 대비 1.9∼1.10일 이동량은 35.4% 감소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유흥시설 등 12만 7천여개 시설 집합금지 중

○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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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 현재 약 2백 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하루 9만 건의

검사량을 유지(’20.11월 대비 약 6배)하고 있으며,

- 병상도 중환자 병상은 200여 개, 경증‧무증상 환자 병상은 1만 

4천여 개 이상을 보유하는 수준의 의료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환자 발생시 긴급대응 및 이송체계 구축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2>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

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

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6 -

-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

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

-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 또한,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

11월 12월

주요

집단감염

◇ 요양병원·시설 : 366명 

◇ 의료기관 : 246명

◇ 교정시설 : 19명

◇ 종교관련 : 230명

◇ 실내체육시설 : 521명
◇ 학원 : 228명

◇ 목욕탕/사우나 : 177명

◇ 일반음식점/카페 : 168명

◇ 직장(콜센터 등) : 596명

◇ 가족·지인모임 : 927명

◇ 요양병원·시설 : 2,071명

◇ 의료기관 : 748명

◇ 교정시설 : 822명

◇ 종교관련 : 1,593명

◇ 실내체육시설 : 355명
◇ 학원 : 184명

◇ 목욕탕/사우나 : 139명

◇ 일반음식점/카페 : 324명

◇ 직장(콜센터 등) : 1,116명

◇ 가족·지인모임 : 7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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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적용사항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의)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
(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
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종사자)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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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일반음식점 제외)

○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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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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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수도권 적용사항

□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

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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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

현행 집합금지 시설 조정방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지(전국)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전국)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① 상시 마스크 착용 
 ②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③ 음식 섭취 금지 
 ④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 적용대상 시설 : 11만 2천여 개소

-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방역적위험도를고려하여 16㎡당 1명 기준으로강화

-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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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 시설별 세부 수칙은 다음 표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시설 세부 수칙

공통 수칙

▸8㎡당 1명 인원 제한 및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학원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노래연습장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8㎡당 1명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 16㎡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불법)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

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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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

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하여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설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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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

(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

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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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 가족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핵심 방역수칙*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

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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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1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0.~1.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16.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40.6명으로 전 주(520.9명, 1.3.∼1.9.)에 비해 180명 감소

하였고, 비수도권은 175.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40.6명 26.1명 27명 31.4명 74명 14.7명 2.3명

60대 이상 99.4명 4.3명 13.9명 5.7명 21.7명 4.4명 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15. 9시 기준) 135개 25개 27개 24개 48개 1개 4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

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4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361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6.) 총 124만1203건을 검사하여 3,511명 (0.3% )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간 연장 운영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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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52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1%로 9,4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8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8,0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9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5,0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4

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5.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2,952 9,436 8,597 5,082 417 167 687 264

수도권 10,802 8,005 3395 1,567 277 114 435 135

서울 5,814 4,684 1,678 843 98 55 208 54

경기 3,352 2,176 1,210 411 146) 46 173) 60

인천 538 396 507 313 33 13 54 21

강원 164 90 314 198 5 3 20 1

충청권 241 130 1,059 719 47 16 49 25

호남권 300 212 852 574 8 3 51 27

경북권 618 405 1,712 1,294 28 16 41 24

경남권 632 399 941 449 47 11 87 48

제주 195 195 324 281 5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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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기간 중 BTJ 열방

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시설 

방문자 383명 중 223명(58.2%)이 검사하였고, 이 중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서울시는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

검사 거부자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내일(1.17.) 지하·밀폐 시설, 민원제보 시설 등을 중심

으로 종교시설을 현장점검하고,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한편, 유흥시설·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하고 있으며,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6,622개소를 점검, 2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17건, 고발 6건, 과태료 부과 4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종교·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6,120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과 아동·학생교습 관련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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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5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64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7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7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하였다.

○ 어제(1.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으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15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9820개소,

▲실내체육시설 1,5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2983개소를 점검

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7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7개반, 1,10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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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4.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5.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20.10.1~’21.1.9)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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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및기업의필수경영활동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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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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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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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

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
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
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
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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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및기업의필수경영활동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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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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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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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29 -

붙임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

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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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
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있으나주말, 방학기간등에함께생활하는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등) 포함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
이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

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
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2  스키장 (전국)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
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 31 -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

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됨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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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

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

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3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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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13명 21명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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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4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

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

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

8㎡
9명 12명 21명 42명 83명 12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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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음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
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

까지만 이용 가능

시설면적(평/㎡)
48평 52평 78평 비고

158.67㎡ 171.90㎡ 257.85㎡
당구대(1대) 

최대수용인원: 

4명

설치 당구대 수(예) 7대 8대 11대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20명 22명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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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 가능

 Q4.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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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원 (수도권)

 Q1. 학원에서 동시간대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영어·미술·음악학원 등 다양한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됨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

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함(Q2 참조)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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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

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외출시입소전절차동일진행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이내검사한신속항원검사혹은PCR결과입소시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기간후학원에대한방역수칙준수하며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이내검사한신속항원검사혹은 PCR 결과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신속항원검사혹은 PCR 결과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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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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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2.5단계 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2단계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예, 통성기도 등)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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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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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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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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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➊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➋ 외출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➌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➍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➎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마스크 상시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등 안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통화

 ○ 고향 집에서

  실천할 것
 ▸5인 이상 모임 금지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 (기본원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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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것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귀경·귀가 후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모임‧여행 할 때  

 ○ 여행 전 

  실천할 것
 ▸개인 또는 가족(동거가족) 등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여행하기
 ▸다중이용시설,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소독 후 충분한 환기하기
 ▸대중교통 및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하기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필요한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방문 시 가급적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 여행 중 
  실천할 것
 ▸자주 손 씻기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최소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실내, 교통수단 內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하기
 ▸휴게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주문, 예매 등은 가능한 무인기계 사용,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식사 시 대화 자제,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피할 것
 ▸밀폐·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는 가지 않기
 ▸불가피하게 방문 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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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20.10.1~’21.1.9)

※ 아래 표1, 표2의 확진자 수는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인원 및 가족과 지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된 추가전파를 포함한 인원으로,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경로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 표1. 월별‧감염경로별 감염 발생 현황 (전체) >

구분 계(명, %) ‘20.10월 ‘20.11월 ‘20.12월 ‘21.1월(1.1~1.9)

전체 44,199 (100) 2,700 (100) 7,690 (100) 26,538 (100) 7,271 (100)
집단발생 관련 17,338 (39.2) 1,500 (55.6) 4,056 (52.7) 9,345 (35.2) 2,437 (33.5)
  요양병원·시설 3,266 (7.4) 299 (11.1) 366 (4.8) 2,098 (7.9) 503 (6.9)
  의료기관 1,512 (3.4) 286 (10.6) 246 (3.2) 786 (3.0) 194 (2.7)
  종교관련 2,823 (6.4) 33 (1.2) 230 (3.0) 1,828 (6.9) 732 (10.1)
  가족·지인모임 2,338 (5.3) 420 (15.6) 927 (12.1) 883 (3.3) 108 (1.5)
  사업장 2,263 (5.1) 168 (6.2) 579 (7.5) 1,153 (4.3) 363 (5.0)
  교정시설 1,209 (2.7) 0 (0.0) 19 (0.2) 822 (3.1) 368 (5.1)
  기타 다중이용시설* 3,927 (8.9) 294 (10.9) 1,689 (22.0) 1,775 (6.7) 169 (2.3)
확진자 접촉 14,790 (33.5) 335 (12.4) 1,823 (23.7) 9,801 (36.9) 2,831 (38.9)
조사 중 9,568 (21.6) 335 (12.4) 1,004 (13.1) 6,550 (24.7) 1,679 (23.1)
해외유입 2,503 (5.7) 530 (19.7) 807 (10.5) 842 (3.2) 324 (4.5)

* 교육시설, 체육/여가시설, 음식점/카페, 군부대등

< 표2. 주요 다중이용시설관련 월별‧감염경로별 발생 현황 (다중이용시설) >

구분 계(명, %) ‘20.10월 ‘20.11월 ‘20.12월 ‘21.1월(~1.9)

전체 44,199 (100) 2,700 (100) 7,690 (100) 26,538 (100) 7,271 (100)
계 5,720 (12.9) 231 (8.6) 1,589 (20.7) 3,089 (11.6) 811 (11.2)

 종교시설 2,823 (49.4) 33 (14.3) 230 (14.5) 1,828 (59.2) 732 (90.3)
 실내체육시설 936 (16.4) 60 (26.0) 521 (32.8) 355 (11.5) 0 (0.0)
 학원/교습시설 450 (7.9) 18 (7.8) 228 (14.3) 183 (5.9) 21 (2.6)
 직업훈련기관 9 (0.2) 0 (0.0) 0 (0.0) 5 (0.2) 4 (0.5)
 목욕탕/사우나 383 (6.7) 48 (20.8) 177 (11.1) 146 (4.7) 12 (1.5)
 음식점 372 (6.5) 17 (7.4) 36 (2.3) 318 (10.3) 1 (0.1)
 주점/클럽 277 (4.8) 17 (7.4) 153 (9.6) 107 (3.5) 0 (0.0)
 카페 148 (2.6) 0　(0.0) 132 (8.3) 16 (0.5) 　0 (0.0)
 생필품점(마트) 81 (1.4) 0 (0.0) 0 (0.0) 55 (1.8) 26 (3.2)
 다단계/방문판매 73 (1.3) 19 (8.2) 24 (1.5) 30 (1.0) 0 (0.0)
 PC방 67 (1.2) 0 (0.0) 57 (3.6) 10 (0.3) 0 (0.0)
 노래연습장 40 (0.7) 4 (1.7) 31 (2.0) 5 (0.2) 0 (0.0)
 미용시설 31 (0.5) 0 (0.0) 0 (0.0) 30 (1.0) 1 (0.1)
 장례식/결혼식장 28 (0.5) 15 (6.5) 0 (0.0) 1 (0.0) 12 (1.5)
 독서실/스터디카페 2 (0.0) 0 (0.0) 0 (0.0) 0 (0.0) 2 (0.2)

* 실내스탠딩공연장,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련확인된사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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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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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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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
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
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